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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 사업
적정성 검토 결과 발표

_                 총사업비 3,808억 원 확정                _
전남·경남·대전 등 삼각체제로 우주산업 핵심 거점 조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7월 24일(수)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2024년 제6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

(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우주산업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 사업(우주항공청)’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이하 ’적정성 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우주경제 시대를 맞아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신속한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2023년 8월에 국가연구개발사업(R&D)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되었다. 이후,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사업계획 및 총사업비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수행해왔다.

 ㅇ 적정성 검토 결과 : (총사업비) 3,807.86억 원, (사업기간) ’24~’30년(7년)

 향후, 동 사업을 통해 ’30년까지 전남(발사체), 경남(위성), 대전(인력양성) 등 

3개 지역에 분야별 우주 기반 시설을 구축함으로써, 민간의 우주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자생적인 산업생태계 조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25년 국가 R&D 예산 배분·조정안의 우주 

분야 예산이 역대 최초로 1조원을 돌파하는 등, 정부는 우주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민간 우주산업 생태계가 잘 자리잡을 수 

있도록 주관부처와 지자체는 사업 착수에 만전을 기하여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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